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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, 코로나19 이후 

“강제동원 역사현장 추도순례 재개”

- 제주, 부산지역 잊혀진 역사, 강제동원 다크 투어 -

□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(이사장 김용덕)은 ‘22. 7. 6. ~ 7. 8. 2박 

3일간 제주·부산지역 일제 강제동원 역사 현장을 순례(잊혀진 역사, 

강제동원 다크투어)하며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도식과 

헌화식 행사를 가졌다.

 ○ 이번 순례에 참여한 유족 18명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‘기억의 터’ 

위패 봉안 자의 자녀·형제자매들로 강제동원 희생 지역 추도 

순례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유족에 대한 위로와 현장 방문을 

통한 참가자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.

□ 순례단은 일본 해군의 자살 특공부대 진지 시설인 제주 성산 일출봉 

해안 동굴진지와 중일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군사기지인 알뜨르 

비행장, 일제 강점기 해안 매축으로 인해 생긴 부산 매축지 마을 등 

제주, 부산지역 강제동원지를 탐방하였다.



□  또한, 국내 유일의 강제동원 전문 박물관인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

견학하고 역사관 내‘기억의 터(위패관)’에서 추도식을 하고 추모

공원에 있는 추모탑 앞에서 분향과 헌화를 하였다.

 ○ 추도사에서 김용덕 이사장은 “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지침에 따라 

2020년, 2021년 추도순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안타까웠으나 올해 

유족분들을 모시고 국내 강제동원지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 

다행스럽게 생각한다”라고 말했다. 

 ○ 아울러,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며 역사적 진실을 

밝히는 데 앞장서며 유족들의 상처를 보듬는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

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

 ○ 유족들은“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고 

역사관에서 아버지 성함 석 자를 대하니 감개무량하다”라고 

소감을 전했다. 

□ 한편, 이번 순례단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고령의 유족들에 대한 

간호 의료 인력을 지원하였고 재단 영상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도 

참가하였다. 

□ 재단은 앞으로도“미래세대에게 강제동원 피해‧희생자의 아픔을 

전달하고 희망과 교훈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기획하겠다”

라고 밝혔다.  



붙임 국내 추도순례 주요 사진

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 제주 항일기념관

제주 일출봉 해안 일제 동굴진지 제주 송악산 일제 동굴진지


